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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호와니라.

너의 기쁨과 아픔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창조목적을 이해하였느냐.

사랑의 근본인 나 여호와의 

깊은 뜻을 알았느냐.

나 여호와는 마음 깊이 우러나는 

너의 진심된 고백을 원하노라. 

영으로 기도하여라.

영은 근본이니, 

근본으로 나와 대화하며 

근본으로 나와 통하며 

근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다.

나 여호와는 영의 총 책임자, 

너의 영과 육계와 영계의 

모든 만물을 이치적으로 운행하는 일을 한다.

그 안에서도 너희 영을 

사랑의 영으로 거듭나도록 도우며 

너희의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받고 

또 그에게 내 큰 사랑을 베푸는 

세심한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알아라.

하늘 문을 여는 자는 나 여호와요, 

영육 세계의 통치자도 나 여호와이니 

나에 대해 알고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고백하길 원하고 기다리노라.

선생을 보낸 것도 나요. 

내 아들 성자의 영을 

너희에게 내어 준 것도 나다.

신약 때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몸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의 뜻을 펼 때 

나는 그 고통 그대로 받았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

지금은 어떠하냐. 

선생의 고통 나의 고통이다. 

그가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생명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아파하는 생명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그가 받는 모든 고통 

나 여호와 그대로 받고 아노라.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고통까지 

모두 내가 아노니 

너의 고통 나의 고통,

너의 기쁨 나의 기쁨이니라. 

진정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 여호와다.

태초부터 너를 사랑한 여호와다.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사랑과 선과 악을 다스리는 여호와다.

이런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니 

너희는 아느냐. 

깨닫고 있느냐.

지금은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너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성삼위와 충분한 사랑의 시간을 가지자.

이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때이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최고의 때가 이때다. 

내가 계획하고 역사하는, 

나 여호와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시간임을 알아 다오.

이 시간에 나와 사랑하길 원하는 자 

나는 즉시 달려가 

기다렸던 나의 사랑을 충분하게 퍼부어 준다.



이때에 간구하는 자 내가 달려가 

합당한 기도를 즉시 이루어 준다.

이때의 핵심은 일체다.

나와 일체 되고 성자와 일체 되고 

성령과 일체 되며 선생과 일체 되자.

일체 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것, 

정신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중이나, 

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나와 일체 되리니 

노력하고 인내하자.

사랑하는 시대 신부야,

나는 너의 아픔까지 다 가지길 원하노라.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노라.

네가 내 것이 되면 

그 때는 완전하게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 여호와의 사랑을 알아 다오.

너의 모든 것, 

나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라.

내가 시행하고 이행하리라.

나와 일체 되자.

내 깊은 곳까지 알아 다오.

너의 모든 것을 알길 원하노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어 

신랑 여호와의 마음 전해 주었다. 


